
■ 상반기 광고비 결산 

상반기 4대매체 총광고비 2조 9,690억원 

곽 혁 / 한국광고주협회 홍보부 

  

KADD의 집계에 의하면 2000년 상반기 4대매체 총광고비는 전년 동기대비 35.2% 증가한 

2조 9,690억원으로 나타났다. 업종별로는 일반산업기기와 그룹기타부문만이 감소세를 나타

냈을 뿐 전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, 특히 금융보험(68.7%)과 서비스, 오락(86.6%) 부

문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. 

 

매체별로는 GS의 도입에 따른 광고요금 인상으로 전파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. 라디오

광고는 전년 동기대비 68.4% 증가한 1,029억원, TV광고 또한 1조 34억원으로 47.2%나 증

가하였다. 한편 신문광고는 27.8% 증가한 1조 7,298억원, 잡지광고는 32.9% 증가한 

1,327억원으로 집계되어 매체들의 광고 수입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.  

 

광고주별로는 삼성전자가 18.9% 증가한 528억원으로 수위를 기록했고, SK텔레콤이 56.0% 

증가한 4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. 10대 광고주 중에 괄목한 만한 변화는 한국통신으로 

231.1% 증가한 348억원으로 전년도 24위에서 4위로, LG전자 또한 93.9% 증가한 384억원

으로 11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. 반면에 기아자동차는 9.8% 감소한 303억원으로 지난해 

2위에서 7위로, 현대자동차는 3.1% 감소한 288억원으로 4위에서 9위로 자리를 옮겼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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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광고시장이 이처럼 급성장한 데는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전체 광고 시장의 활황이 큰 

몫을 했다. 지난해 10.7%의 경제성장률과 25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, 경제가 안

정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회복되었고 기업 역시 상반기 광고 부분에 대한 투자를 

대폭 늘리고 있어 현재 추이라면 올해 4대매체 총광고비는 광고비 집계 사상최고치를 기록

할 전망이다.  

 

광고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광고회사들의 경영실적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제

일기획은 올 상반기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4,600억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수주해 매

출액 1,600억원, 순이익 2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 

2.1배로 늘어났으며,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한 400억원의 순

이익은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 

 

한편 신문매체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부작용도 속출했다. 신문확장을 위한 무가지 살포, 

경품 제공, 신문강제투입 등 과당경쟁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시장의 무질서는 판매

부문에 그치지 않고 광고시장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.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면을 

늘리고 PR면, 기획광고면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, 심지어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강요하

고 거부당하면 해당업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 일이 비일비재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. 

 

상반기 광고 중에서는 통신서비스부문의 광고경쟁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. 티티엘(TTL), 카

이(Khai), 나(Na) 등 이동전화시장에서 N세대 대상 브랜드 3파전이 뜨겁게 전개되었다. SK

텔레콤의 ′티티엘′에 맞서 LG텔레콤은 ′카이′, 한통프리텔은 ′나′를 잇달아 출시하며 맞불을 

놓았다. IMT 2000 등 신규 통신서비스 확대로 통신서비스 부문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

망이다. 

 

또한 다음, 새롬기술, 옥션, 두루넷, 라이코스, 야후, 마이클럽 등 닷컴기업들의 광고활동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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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게 증가했는데 방송광고의 경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100% 가

까이 증가해 관심을 모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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